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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 반응을 반드시 받아내기 위해서:

(1)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2)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질문한다.

위의 두 가지는 지난 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다음 기술을 소개합니다.

(3) 말의 "물꼬"를 틔어 준다.

질문 후 반응이 없으면 학생들이 일이 분 정도 옆에 앉은 학생하고 의논하도록 지시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어느 한 학생을 지적해서 "옆 학생들하고 무슨 의논을 했느냐?"고 

물어 보면 그 학생은 비교적 쉽게 대답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대답을 미처 모르고 있

어도 의논된 사항을 발표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대답이면 다른 

학생들하고 논의하면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옆에 앉은 학생하고 의논할 기회를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전부 진지한 토론을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무관한 잡담이나 수다를 떤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일이 

분 정도라도 학생들이 말을 할 기회를 주면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에 침체되어 있던 강의

실 분위기를 다소 살릴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왁자지껄해지면 졸던 학생들도 깨어나게 되

니 이중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부담을 줄여 준다.

옆에 앉은 학생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면 학생들은 대답을 하도록 지적 받아도 부담을 적게 

받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에는 답을 몰랐다 해도 남과 의논한 후에는 

적어도 할 말은 있게 됩니다. 둘째, 비록 자기가 대표로 대답하지만 틀리면 옆 학생 탓이요, 

맞으면 자신의 명예니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많은 사람이 대답을 "공동" 소유할 수록 대

답의 책임이 분산되어 부담이 적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혼자 하려면 망설여지는 짓도 여럿

이 패를 지면 서슴 없이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5) "단골" 틀린 답을 제시한다.

"대답이 xyz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일부러 틀린 답을 제시해 줍니다. 누가 보아도 확실하



게 틀린 답을 제시해서 생각(정답)의 범위를 좁혀주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정반대 되는 대

답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

는 "단골" 오답을 기억해 두었다가 제시해 주면 같은 실수를 예방할 수도 있겠지요.

<<잔소리 코너>>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습관이나 경험이 별로 없으면 사실 말하기가 두렵습

니다. 대답을 알거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 앞에 말 할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통증까지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 현기증

까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화장실에 가야 할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가라 

앉히려고 애쓰거나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말 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일이 허다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발언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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